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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감사보고서 공개 제보자 징계, 

내부고발과 무관치 않아 
서울지방노동위에 불이익조치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서 제출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1/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한 연합뉴스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조치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제보자는 연합뉴스 직원으로, 2018년 사내게시판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추진된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연합뉴스 내부 감사를 

통해 부실관리, 예산낭비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제보자는 지난해 9월 연합뉴스의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내부 감사보고서를 사내게시판에 게시했다는 

등의 사유로 정직 9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징계처분이 내부고발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징계의 정당성과 징계수위의 정당성은 이러한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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